
1. 권이진은 누구인가?

유회당� 권이진은� 숙종� 대부터� 영조� 

대까지� 내외의� 요직을� 고루� 역임했던� 

실무형� 관료이다�.� 조부인� 권시는� 송시

열�,� 송준길�,� 윤선거� 같은� 서인계� 학인들

과� 교류하고�,� 허목�,� 윤휴와� 같은� 남인계� 

학인들과� 교유하면서� 양� 계열의� 조정자

로� 활동하였다�.� 권이진은� 관리로� 활동

하는� 동안� 조부와� 마찬가지로� 특정정파

의� 성향을� 확연하게� 드러내지� 않았다�.

권이진의� 생애는� 성장기�(�1�6�6�8�-�1�6�9�4�)

와� 사환기�(�1�6�9�5�-�1�7�3�4�)로� 구분할� 수� 있

다�.� 성장기는� 공주� 유성의� 탄방리�(현재� 

대전시� 서구� 탄방동�)에서� 태어나� �1�6�9�4

년에� �2�7세의� 나이로� 과거에� 합격하기까

지의� 시기이다�.� 그는� 유성에서� 성장하다

가� 모친이� 사망한� 후� 부친� 권유�(찬성공�)

의� 임지를� 따라� 서울과전의� 등지를� 다

녔고�,� 부친이� 사망한� 후에는� 가정� 형편

이� 어려워지면서� 황산�,� 호계� 등� 벽지에� 

거주했다�.� 그는� 증조부인� 권득기의� 유언

을� 따라� 벼슬길에� 마음을� 두지� 않았고�,� 

�1�6�8�9년에� 외조부� 송시열의� 제주도� 유배� 

길을� 배웅하여� 당진까지� 따라갔다가� 정

읍에서� 그의� 죽음까지� 목격하였다�.

사환기는� �1�6�9�5년� 승문원� 부정자로� 임

명되는� 것에서� 시작하여� 사망하기� �8개

월� 전인� �1�7�3�4년� �3월까지� 계속된다�.� 권이

진은� 소론� 영수인� 남구만을� 통해� 발탁

되었고�,� �4�0여� 년에� 걸쳐� 내외의� 관직을� 

두루� 역임하며� 경륜을� 펼쳤다�.� 특히� 그

는� �2년간� 호조판서로� 있으면서� 국가의� 

재정� 운용에� 상당한� 능력을� 발휘하였

고�,� 동래부사와� 평안관찰사를� 역임하면

서� 일본과� 청의� 침략� 가능성을� 거론하

고� 대비책을� 마련했다�.� 또한� �1�7�2�4년에는� 

사은부사로� 북경을� 방문하여� 조선의� 북

방� 경비와� 청의� 실상을� 살피는� 기회를� 

가졌다�.

2.권이진의 교유와 학문

권이진의� 권득기�,� 권시�,� 권유로� 이어

지는� 가학을� 계승하고� 정파� 간의� 분열

과� 대립이� 극심했던� 정국에서� 노론�,� 소

론�,� 남인� 모두와� 교류했다�.� 그가� �4�0여년

의� 사환기를� 비교적� 순탄하게� 지낸� 것

은� 실무관료로서의� 능력과� 함께� 특정

정파에� 치중하지� 않은� 처신과도� 밀접

한� 관련이� 있었다�.� 권이진은� 윤증과� 사

제의� 연을� 맺고� 남구만�,� 최석정�,� 이광좌� 

같은� 소론계� 인물들과� 밀접한� 교류했으

며�,� 후대로� 갈수록� 남인계� 인물로� 비정

된� 것으로� 이해된다�.� 

권이진의� 학문은� 주자학� 범주에� 있

었다�.� 그가� 송시열의� 유지를� 받아� 간행

한� 책은� 주자의� 주석이� 포함된� 룏논어룑

와� 룏맹자룑이고�,� 평소에� 즐겨� 읽었던� 책

은� 룏대학룑과� 룏근사록룑이며�,� 지방으로� 나

가서는� 룏심경룑을� 숙독했다�.� 그는� 이황의� 

사단칠정론에� 이발�(理發�)의� 측면� 외에� 

기발�(氣發�)의� 측면까지� 인정한� 것으로� 

재해석하였다�.� 

권이진은� 주자학� 내에서� 그� 의미를� 재

해석하는데� 주력하였고�,� �1�6세기� 이후� 정

립된� 조선주자학의� 성과를� 충실히� 계승

했다�.� 또� 가학으로� 전수된� 학문의� 계승

과� 함께� 이황과� 송시열의� 학문을� 중시함

으로써� 학문적� 포용성을� 보여주었다�.

� (다음호에 계속)

몇� 살을� 인생의� 정점�(頂点�)으로� 하느

냐는� 개인에� 따라� 다르다�.� 나는� 이� 문제

에� 대하여� 비교적� 빈번하게� 생각해� 왔

는데� �9순을� 정점으로� 하기로� 했다�.� 즉� �9

순� 때까지� 인생길을� 오르고� 그� 후부터

는� 내려가는� 것이다�.� �9순을� 인생의� 정점

의� 해로� 삼아� 등산하고� 그� 후부터� 하산

한다는� 이야기이다�.

언제� 세상을� 떠나게� 되는가를� 알� 수� 

있는� 방법은� 없다�.� 자신의� 건강상태나� 

환경상황은� 자신이� 제일� 잘� 안다고� 생

각하기� 때문에� 자기� 나름대로� 일단� 떠

나게� 될� 날을� 예정해� 놓고� 그때까지의� 

인생계획을� 세우는� 것이다�.� 이와� 같은� 

계획에� 관하여� 말하려는� 사람은� 드물지

만� 절친한� 친구들이� 만나서� 환담할� 때

는� 화제가� 되기도� 한다�.� 책을� 읽다보면� 

이러한� 가상계획을� 세우고� 그것을� 실현

시키고자� 노력하는� 지식인들이� 의외로� 

많다는� 사실을� 알� 수� 있다�.

나의� 경우� �9순을� 정점으로� 삼고� 있지

만� �1�0�0세� 넘게� 살고� 싶은� 생각은� 없다�.� 

그러니� 최장� �1�0년의� 여생�(餘生�)이� 있다

고� 가정하는� 것인데� 이� �1�0년간을� 어떻

게� 값지게� 지내느냐가� 중요한� 과제로� 

등장하는� 것이다�.� 물론� 이� 가상적� 여생

은� 나� 혼자만의� 생각이지�,� 증명해줄� 수� 

있는� 방법이� 없는� 것이다�.

앞으로� �1�0년을� 더� 살겠다고� 가정하는� 

데� 있어서� 가장� 중요한� 것은� 건강이다�.� 

신체적으로�,� 정신적으로�,� 사회적으로� 건

강한� �1�0년이어야지� 병상에� 누워� 있는� 

�1�0년은� 아무런� 의미가� 없다�.� 건강수명이� 

중요하다는� 사실을� 모르는� 사람은� 없을� 

것이다�.

앞으로� �1�0년� 동안� 치매에� 걸리거나� 

대굛� 소변을� 가릴� 수� 없는� 상황이� 발생하

지� 않기를� 바라는� 것이� 나의� 가장� 큰� 소

망이다�.� 가장� 바람직한� 것은� 룏�9�9� �8�8룑이

라는� 건배� 슬로건과� 같이� �9�9세까지� 팔

팔� 뛰다가� 어느� 날� 갑자기� 세상을� 뜨는� 

것이다�.� �1�0�0세� 넘게� 사는� 것이� 훌륭하고� 

값진� 일임은� 물론이지만� 왠지� 그런� 욕

심이� 생기지는� 않는다�.

사람이� 나이가� 들게� 되면� 지나온� 일

들을� 되돌아보고�,� 산� 보람을� 느낄� 수� 있

었는지를� 살펴보게� 된다�.� 부족하거나� 

불만스러운� 점이� 많았다고� 느끼면� 늙어

서라도� 반성할� 줄� 알아야� 한다�.� 나의� 경

우는� 어떠한가�?� 크게� 만족할� 만하지는� 

못하지만� 그런대로� 인생을� 걷고� 정점까

지� 왔다고� 생각한다�.� 부족하다고� 느껴

지는� 점에� 관하여는� 전에도� 쓴� 일이� 있

기� 때문에� 여기서는� 반복하지� 않겠다�.

여열�(余熱�)이라는� 단어가� 있다�.� 아직� 

다� 식지� 않고� 남아� 있는� 열�,고열�(高熱�)� 

뒤에� 남아� 있는� 신열�(身熱�)�,� 심한� 더위� 

뒤의� 남은� 더위� 등� 여러� 가지를� 뜻하는� 

말이다�.� 그런데� 인생에도� 여열이� 있다

고� 나는� 믿고� 있다�.� 이때의� 여열은� �"아

직� 다� 식지� 않고� 남아� 있는� 열�"을� 말한

다�.� �9순이� 되기까지� 그래도� 열심히� 살아

왔는데� �9순� 즉� 인생의� 정점을� 넘어서도� 

아직� 열이� 남아� 있다고� 생각하는� 것이

다�.

염치없는� 이야기이지만� 인생의� 정점

을� 향해서� 올라가는� 동안에는� 내� 나름

대로� 노력도� 했고� 땀도� 흘렸다고� 생각

한다�.� 물론� 어려울� 때도� 많았고� 바람직

스럽지� 못한� 경우도� 많았다�.� 그래도� 정

점까지� 오르는� 동안에는� 열성을� 다하지� 

않았느냐고� 자신에게� 물어보기도� 한다�.� 

그만큼� 열을� 냈었다고� 자평하는� 것이니� 

가소롭기도� 하다�.

이제부터� 하산길을� 걷는데� 가능하면� 

여열을� 활용하려고� 노력중이다�.� 여열이� 

얼마나� 남아� 있는지는� 알� 수가� 없다�.� 인

생의� 정점까지� 등산했을� 때의� 열에는� 

미치지� 못할� 것이� 뻔한� 사실이지만� 그

래도� 여열을� 십이분� 활용해� 보자고� 자

신에게� 다짐해� 본다�.

인생의� 정점에� 올라서� 생각해� 보니� 

세월은� 참으로� 빠르게� 흐른다는� 사실을� 

새삼스럽게� 느끼게� 된다�.� 나는� 젊은� 사

람들의� 모임에서� 이야기할� 때에는� 빼놓

지� 않고� 룏광음여시�(光陰如矢�)룑라는� 명

구�(名句�)를� 꺼낸다�.� 광은� 해�[日�]를�,� 음

은� 달�[月�]을� 말하며� 광음은� 세월이라는

뜻이다�.� �"세월은� 화살과도� 같이� 빨리� 흐

릅니다�.� 내가� 대학을� 졸업한� 것이� 엊그

제� 같은데� 벌써� �6�5년이� 훌적� 넘었습니

다�.� � (다음호에 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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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세일에 병을 안고 짓다

太歲日 抱疾有作

백락천의 시를 본떠 스스로의 회포를 달래다

自遣效白樂天

이날이� 좋은� 날이라� 그� 누가� 말했던가� 

� 誰言此日是佳辰

계절에� 마음� 쓰여� 더욱� 마음� 상하네�.� 

� 節序關心更損神

눈병� 들어� 잠� 못� 듦은� 수세�(守歲�)함� 아닐러니� 

� 病眼不眠非守歲

가난한� 집� 봄맞이� 할� 술조차� 없는� 것을�.� 

� 貧家無酒可迎春� 

이제껏� 서글프게� 남은� 풍속� 지켰어도� 

� 至今忉怛存遺俗

번화한� 곳� 가고� 머묾� 남에게� 내맡겼네�.� 

� 行處繁華屬別人

다만� 궁한� 근심과� 쇠약한� 뜻만� 남아� 

� 只有窮愁與衰意

일시에� 머리� 터럭� 새로� 함께� 세었네�.� 

� 一時俱入鬢絲新

칭찬� 비방� 분분해도� 내가� 어찌� 하리오� 

� 譽毁紛紛奈我何

하늘� 우러러� 때로� 한번� 높은� 노래� 부른다�.� 

� 仰天時復一高歌

기쁨은� 좋은� 일� 따라� 해마다� 줄어들고� 

� 歡隨好事年年減

질병은� 궁한� 근심� 쫓아� 자꾸만� 많아지네�.� 

� 病逐窮愁故故多

막걸리� 몇� 사발을� 혼자서� 마시자니� 

� 濁酒數杯聊獨自

흰� 머리로� 온갖� 일들� 이미� 그를� 따르네�.

� � 白頭千事已從他

어느� 이� 다시금� 양웅의� 댁� 물어볼까� 

� 誰人更問揚雄宅

골목길엔� 그물� 걸릴� 참새조차� 없는데�.� 

� 門巷兼無雀可羅

석주집 권필선생

(역자 : 정민 교수,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)

우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

인생의 정점

도산학술연구원�(원장� 성봉현�)은� 지난� 

�5월� �1�7일� 오전� �1�0시� �3�0분�,� 경기도� 성남시� 

분당구� 금곡동� 소곡회관� �4층에서� 권호선

�(�(사�)�K�T충남본부동우회부회장�)�,� 만회�,� 

탄옹�,� 유회당� 종중� 및� 종원�,� 유림과� 후손� 

등� �1�0�0여� 명이� 참석한� 가운데� 제�1�7회� 도

산학술연구원� 학술강연회를� 개최했다�.

이날� 박용만� 한국학중앙연구원의� 사회

로� 만회선생의� 문학세계와� 유회당� 선생

의� 대외인식에� 대하여� 학계의� 전문가를� 

초청해� 조명했다�.� 

강사� 단국대� 김문식� 교수는� 조선시대� 

사상사를� 전공하였으며� 조선� 후기� 사상

사� 및� 왕실� 문화� 연구에� 많은� 업적이� 있

으며�,� 만회선생의� 문학세계에� 대하여� 강

연해� 준� 한국학� 중앙연구원의� 조용희� 교

수는� 고전비평을� 전공하고� 조선시대� 한

문학� 연구에� 많은� 실적이� 있으며� 그동안� 

만회� 선생에� 대한� 연구가� 사상사적� 업적

에만� 치우쳐� 있던� 것을� 문학으로까지� 관

심� 영역의� 확대를� 가져오는� 계기가� 되기

도� 했다�.

한편�,� 학술원에서는� 그동안� 만회� 선생

과� 탄옹� 선생에� 관한� 연구서와� 금년에는� 

유회당� 선생의� 연구서를� 간행했다�.

앞으로� 만회굛탄옹� 양선생의� 학문화� 사

상을� 도산학으로� 정립하고� 이를� 널리� 알

리는데� 힘쓸� 예정이다�.

또한� 안동권문의� 선현을� 후손들에게� 알

기� 쉽게� 소개하는� 교양서와� 만회굛탄옹� 선

생을� 모신� 도산서원의� 원지� 등을� 새롭게� 

간행하는데� 노력할� 계획으로� 있다�.

제17회 도산학술연구원 학술강연회 개최

본보� 자문위원인� 권중달� 중앙대� 명예교

수는� 자치통감� 행간읽기의� 두� 번째� 책인� 

룕황제� 뽑기룖를� 출간하였다�.� 

이� 책은� 중국� 한나라시대부터� 당나라� 

시대까지� 태자를� 임명하지� 못하고� 황제

가� 죽는� 경우에� 그� 후임황제를� 어떻게� 뽑

았는가를� 추적하여� 서술한� 책이다�.

후임� 황제를� 정하지� 못하고� 황제가� 죽

는� 경우에� 중신�(重臣�)들이� 후임황제를� 정

해야� 하는� 경우가� 있다�.� 

이때� 이들은� 정치적� 배경이� 없는� 사람

을� 고르려고� 애썼다�.� 

또� 황태후가� 황제를� 지명하는� 경우도� 

있다�.� 황태후는� 수렴청정이란� 제도를� 통

하여� 실제로� 황

제� 노릇을� 하고

자� 하여� 되도록� 

나이� 어린� 사람

을� 뽑았다�.

심지어는� 환

관들이� 황제를� 

뽑는� 경우도� 있

었다�.� 특히� 전임� 

황제의� 유언도� 조작하고�,� 자기들의� 말을� 

안� 들으면� 황제를� 죽이는� 일까지� 있었다�.

이� 책을� 통하여� 권교수는� 겉으로� 보이

는� 역사와� 그� 속에� 감추어진� 실상을� 보려

고� 했고�,� 따라서� 역사를� 다시� 새롭게� 보려

고� 한� 모습을� 발견할� 수� 있다�.� 

� 출간� �:� 도서출판� 삼화

권중달교수 황제뽑기 출간

香村� 權五昌씨의� 祖父� 竹樵公�(諱� 泰陽�)

의� 죽초유고�(竹樵遺稿�)가� 웅그래픽�(刊�)

으로� 최근� 발간했다�.

公의� 諱는� 泰陽이요� 字는� 聖魯이며� 號

는� 竹樵이다�.� 검교공파� 左司諫� 思復齋� 定

의� �1�9世孫이며� 임란시� 평창군수� 남천� 斗

文의� �1�2세손이다�.� 公은� 갈산리에서� �1�8�9�3

년� �8월� �1�7일� 장남으로� 태어나� 함창� 김여

일의� 장녀� 삼진과� �1�9�0�6년� 혼인하여� 슬하

에� 남매를� 두었다�.

죽초공은� 한학에� 증진하고� 당시� 예천에� 

개설된� 대창학원을� 수료하고� 영주군청

에� 근속했다�.� 이어� 향리에서� 洞長과� 금융

조합장을� 지냈으며� 유계�(儒契�)를� 조직하

고� 강호제현과� 香山詩會를� 가지며� 후학

을� 훈육했다�.� �8�4세로� 卒했으며� 옹의� 장남� 

寧植은� 민선� 안정면장으로� 주민들로부터� 

신뢰와� 명망을� 얻었으며� 또한� 公의� 장손� 

五昌은� 노동부지방사무소장�,� 차손� 五崇은� 

영주시청� 지역농업기술센타長� 三孫� 五運

은� 중앙선관위� 市사무국장을� 역임했다�.� 

五昌씨의� 부친� 諱� 寧植옹은� 가훈으로� 仁

者無敵이라는� 孟子의� 가르침을� 강조하였

다�.

� (권오복 편집위원)

죽초유고(竹樵遺稿) 발간

가수� 보아�(�2�7세�)는� �2�0�1�2�.�6�.�5� �K�B�S� �2� 승승

장구에� 출연해� 웃음을� 머금고� 가정사를� 

이야기하였다�.� 보아는� 어머니� 성영자와� 

아버지� 사이에서� �1�9�8�6년� �1�1월� �5일� 대한민

국� 경기도� 남양주시에서� 권보아�(權寶雅�)

라는� 이름으로� 태어났다�.

남양주시의� 양정초등학교에� 다녔고� 어

렸을� 때부터� 가수가� 되는게� 꿈이였다�.

평범한� 목장집� 딸이었다는� 보아는�,� 연

습생� 시절부터� 기울어진� 가세로� 인해� 가

족들이� 뿔뿔이� 흩어지는� 아픔을� 겪어야

만� 했고�,� 아침� �6시에� 일어나� 우유를� 짜� 송

아지에� 먹이며� 고생하던� 추억을� 애기하

였다�.� 아버지는� �T�B�C� 사운드엔지니어� 였

는데� 목장을� 경영하다� �I�M�F여파로� 빛� 더

미에� 앉게� 되고� 그� 무렵� 음악의� 천부적� 

소질로� �1�9�9�8년� �1�2세에� �S�M엔터테인먼트� 

이수만씨에� 의해� 발탁되어� �1�3세에� 가요계

에� 데뷔했다�.� 보아는� 인터뷰에서� 룕노래를� 

좋아하는� 것만으로� 무대에� 설� 수는� 없어

요� 가수가� 되기� 위해� �3� 년� 동안� 피나는� 훈

련을� 참아야� 했어요룖라� 하였다�.

이어� 일본으로� 건너가� �N�H�K아나운서의� 

도움으로� 일본어를� 익히며� 음반� �1�0�0만장

을� 판매하면서� 일본� 오리콘차트� �1위에� 올

랐다�.

권보아�(權寶雅�)는� 이때부터� 가장아닌� 

가장으로서� 가정을� 일으키게� 되었다고� 

실토했다�.� 그녀는� �2�0�0�9년� 중국에서도� 여

가수� �1위에� 올랐고� �2�0�1�1년� �S�B�S� �K팝� 스타

가� 되었다�.� 세계적인� 뮤직비디오� 감독인� 

조셉� 칸은� 룕보아는� 굉장히� 퍼포먼스적으

로� 춤과� 노래가� 모두� 뛰어난� 환상적인� 가

수다�.� 세계적인� 어떤� 스타들과� 비교해도� 

보아만큼� 퍼포먼스를� 잘� 해내는� 사람을� 

본� 적이� 없다�.� 한국은� 보아를� 자랑스러워

해야� 한다룖고� 말했다�.

�2�0�0�3년� 룏미주� 한인� 이민� �1�0�0주년� 기념� 

음악제룑와� �9월� �2�9일� 뉴욕에서� 열린� 룏미주� 

이민� �1�0�0주년� 기념� 한인� 대축제룑에� 출연

하였다�.� 서울특별시� 홍보대사로� 위촉되어� 

서울을� 홍보하는� 노래� 〈서울의� 빛〉으

로� 제�1회� 하이� 서울� 페스티벌에서� 공연하

며� 대중들에게� 공개했다�.

�2�0�0�4년� �1월� �1�5일�,� 일본에서� �3번째� 정규� 

앨범� 《�L�O�V�E� �&� �H�O�N�E�S�T�Y》가� 발매되

었고� 오리콘� 주간� 앨범� 차트에서� �2주� 연

속� �1위를� 차지해� 보아의� 통산� �3번째� �1위

였다�.� 이� 앨범으로� 미국의� 빌보드차트�,� 일

본의� 오리콘차트�,� 영국의� �U�K차트� 등� 공

신력있는� 음악� 차트를� 토대로� 세계� 각국� 

음반� 판매량을� 집계하여� 순위를� 매기는� 

유나이티드� 월드� 차트에서도� �1위를� 차지

하였다�.

�2�0�0�5년� 보아는� 영국의� 옥스퍼드� 대학� 

출판국에서� 출간한� 영어교재� 《�T�o�t�a�l�l�y� 

�t�r�u�e� 의� 〈�M�a�k�i�n�g� �a�n�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l� �s�t�a�r〉

라는� 글에� 국제적인� 스타의� 성공� 사례로� 

실려� 화제를� 모았다�.

보아는� �M�B�C� 《음악캠프》에서� �1위를� 

수상했고�,� �S�B�S� 《생방송� 인기가요》에서

는� �7월부터� �3주� 연속으로� �1위에� 해당하는� 

룏뮤티즌� 송룑을� 수상했다�.

�2�0�0�8년� �1�0월� �2�1일� 첫� 번째� 싱글� �"�E�a�t� 

�Y�o�u� �U�p�"을� 발매해� 빌보드� 핫� 댄스클럽� 

플레이차트� �8위에� 올랐으며� �2�0�1�1년� �8월� �2

일� 타이틀곡� �"�H�u�r�r�i�c�a�n�e� �V�e�n�u�s�"의� 티저도� 

공개했다�.� �"�H�u�r�r�i�c�a�n�e� �V�e�n�u�s�"는� 공개되자

마자� 각종� 음원� 차트� �1위를� 휩쓸었다�.� 보

아는� 이후� 많은� 한국의� 아이돌� 가수들에

게� 영향을� 끼쳤는데�,� 씨스타의� 효린은� 보

아를� 존경했다�.� 그� 이후� �2�0�1�2년� �6월� 현재� 

두� 장의� 싱글이� 오리콘� 주간� 싱글� 차트에� 

오름으로서� 일본� 시장에서� 인기를� 얻었

다�.

승승장구에� 두� 오빠가� 화면으로� 나왔는

데� 큰� 오빠� 권순훤씨는� 서울음대� 출신� 피

아니스트이고� 작은� 오빠� 권순욱씨는� 뮤

직비디오� 감독이다�.� 그중� 보아는� 작은� 오

빠와� 가까이� 지낸다�.� 권순욱씨는� 룏보아는� 

어릴� 때부터� 승부근성이� 강해� 매번� 싸우

고� 들어왔으며� 운동회를� 하면� 항상� �1등이

었다룑고� 밝혔다�.

보아를� 비롯해� 두� 오빠들이� 모두� 음악� 

분야에� 종사�,� 음악가� 집안이며� 특히� 보아

는� 춤과� 노래의� 천부적� 재능을� 갖고� 있음

이� 분명하다�.� <KBC보도인용>

KBS 승승장구에 출연한 보아(權寶雅)

有懷堂 權以鎭의 對外認識

▣ 김 문 식 (단국대 교수) 

△ 도산서원 사당(대전시 탄방동) △ 유회당 정사(대전시 무수동)


